
최근 우리나라의 한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 주택가에서 벤젠이 검출되면서 그 유해성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벤젠은 색깔 없는 투명한 액체로 향긋한 냄새를 지닌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주로 플라스틱, 

합성고무, 세제, 페인트,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주로 석유에서 생산되지만, 석탄, 천연가스, 

물질 연소 과정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벤젠은 주로 석유화학단지에서 많이 배출되며 자동차 배출가스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입할 때, 

그리고 담배 연기에서도 미량 발생한다. 벤젠은 휘발성이 높아 공기 중에 빠르게 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쉽게 인체에 노출된다. 피부를 통해서도 아주 적은 양이 침투되기도 한다.

건강에 치명적인 발암물질 벤젠

문제는 벤젠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이다. 이는 암 발생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는 물질로, 재생불량성 빈혈, 급성 백혈병, 

골수 손상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에 갑작스럽게 높은 농도로 노출되면 마취 증

상, 호흡 곤란,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혈액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벤젠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영업 등록, 취급 시설 검사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벤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200개 이상의 화학 공장에서 암 관련 독성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산업 현장에서 유해 물질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측정망 확충 및 철

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보호가 절실하다.  

유익함과 위험의 경계

벤젠의 두 얼굴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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